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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만 하는 사랑

16-10-05a

분주한 한 외과병원에 한 70대의 하아버지가 찾아 왔습니다. 수일 전에 엄지 손까락을 다쳐서 꿰맨 상처에서 실을 제거해달라는 부탁을 그 노인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노인은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된다고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환자를 돌보는라고 바쁜 의사가 한 30분 동안 가다릴 수 있느냐고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9시까지는 꼭 가야할 약속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의사는 그렇게 급한 약속이 있다면  당장 실밥을 제거해주겠다고 하고 그 노인을 환자석에 앉혔습니다.  실밥을 제거하는 준비를 하면서 의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뭐가 그리 급해서 9시 약속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가실 약속이십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기의 약속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 실은 제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지금 양로병원에 있습니다. 그 양로병원에 들어간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9시에 제 아내하고 아침 식사를 함께 하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서둘르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면 남편을 알아보십니까?” 라고 의사가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아니오.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신다는 부인과 매일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치매가 그 정도라면 한번쯤 안가셔도 괜찮지 않을 까요?” 라고 의사가 말하자 그 노인은 정색을 하고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 제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제 아내를 알지 않습니까?”  그 한 마디의 말에 의사는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주는 사랑의 뜻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성경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고 했습니다.


동포사회에서 성금도 자주 걷우어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갸륵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처한 동포의 소식이 전해지면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도움을 전달하는 동포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좀 지나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자선 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업적이나 헌금자의 명단이 매체에 전혀 보도가 되지 않는다면 자선 사업이나 성금의 모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선행위나 성금의 액수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상에 알리면서 남을 돕는 일은 칭송을 받을 만 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장학금을 주고 비행 청소년들을 갱생시키는 사업에 동참을 하는 분들은 휼륭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훌륭합니다. 


저는 어려운 학교의 운영기금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거금을 살짝 기부하시는 분들을 압니다. 유학생 중에서 학비에 쪼달리는 학생에게 학비를 조달해 주는 분도 압니다. 선교사업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매월 수백달러씩 송금을 하는 분도 압니다. 은밀하게 남을 돕는 분들이 얻는 보람은 매체에 이름을 실리는 기쁨보다 훨씬 클것입니다. 동포사회에서 은밀히 도움과 사랑을 주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끝
